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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브리지타 수녀(2006년 7월 18일 선종)와 마리아 힐데군데스 수녀의 친자매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 1922년 11월 18일 독일, 엠스란트 뵈르거발드 

서 원 : 1952년 5월 22일 뮬하우젠 

사 망 : 2013년 12월 28일  뮬하우젠 살루스 

장 례 : 2014년 1월 3일 뮬하우젠 수녀원 묘지 

 

 

“강인한 여인이여, 누가 그대를 발견할 것인가?” 언뜻 볼 때는 겨우 몇 명만 헤드빅 마리아 수녀를 이 강인한 

여인들 축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수녀의 삶의 여정은 선풍적인 것도 아니었고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다. 수녀의 위대함은 그보다 일상적이고 흔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봉사 안에서 충실했던 것이었다. 

수녀에게는 너무 힘에 부쳐서 감당 못해내는 일이 없었다.  

헤드빅 아일러는 1022년 11월 18일에 엠스란트 뵈르거발드에서 태어났다. 1차 세계 대전이후 프랑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부친은 린넨과 의류, 식품을 파는 상점을 세워 불어나는 가족을 부양하려 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대공황은 시골 지역의 주민들의 삶마저 타격을 입혔다.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아일러 씨도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 어떤 종류의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일시적인 직장이라고 해도 말이다. 결국 어머니가 점차 

늘어나는 가족의 중심이 되어갔다. 어머니는 모성적 애정이 필요한 10자녀를 둔 알뜰한 가정주부가 되어야 

했고 나이가 많은 자녀들은 자연히 가정 일을 도왔다. 헤드빅은 어머니로부터 가정을 경제적으로 꾸려가는 

법을 배웠지만 어머니의 깊은 신앙과 삶의 지혜야말로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기초적인 초등, 중등학교를 마친 다음 헤드빅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15세의 

나이로 이웃 농장에서 일하고 얼마 안가 농부 아내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어주었고 그 가족의 자녀들 3 명도 

돌보아 주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것처럼 여겨지긴 했지만 거의 10년 동안 헤드빅은 다정하고 능숙한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갔다. 특히 농부가 2차 세계 대전 때 군대에 징집되었다가 전사했을 때에는 정말 

힘겹게 느껴졌다. 이제 농부의 아내와 헤드빅이 농장과 밭에서 모든 일을 해 내야 했기 때문이다. “강인한 

여성” 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말이다.  

헤드빅이 라인 저지대에 있는 바흐텐동크의 어린이 집에서 요리와 가정 관리에 대한 기술을 더 익히고 

싶어했을 때에야 농부의 아내는 마지못해 헤드빅에게 1년의 시간을 주었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헤드빅은 자신의 수도 성소를 알아차리고 1949년 7월1일에 뮬하우젠 

수녀원에서 동생 요한나와 함께 청원기를 시작하였다. 헤드빅 수녀의 수도 생활의 특징이 되었던 깊이 

뿌리내린 경건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다.  

수녀의 다정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 믿음직함, 도우려는 마음은 이후의 삶에서 맡겨진 사도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 주었다. 수녀는 가정관리의 여러 분야에서 봉사했고 병자와 노인들을 위해 일했으며 

통솔력에 있어서도 좋은 자질을 보여 주었다. 수녀들과 직원들은 헤드빅 수녀의 조용하고 친절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세로 인해 그녀를 존중하고 신뢰하였다.  

1995년경부터, 헤드빅 마리아 수녀는 기력이 쇠약해감을 느꼈으며 사랑하는 사도직을 그만 두어야 했다. 

수녀는 점점 혼자 지내게 되었고 때로는 삶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곤 했다. 12월 28일에 천국 문이 열리고 

모든 지상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행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늘 수녀의 마음이 속해 있고 한평생 

“강인한 여인”으로써 섬겨왔던 분과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은총이었음에 틀림없다.  


